
면백색 생지의 춘·하절 수주, 

한층 더 세번수·고밀도화 

 

면백색 생지를 전문으로 제직하는 일본의 섬유산지에서는 돌아오는 봄·

여름철 부인복지의 수주(受注)상황이 공장에 따라 모두 각기 다르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너 나 할 것없이 주문이 없어 한산하던 6∼8월에 비하면 대체로 

시설 규모에 걸맞는 생산 스페이스(space)를 그런대로 메우고 있다고 한다. 

수주상품을 살펴보면, 제직공장에 따라 품종이나 주문량이 각양각색이며, 

직기한 대로 2개월 계속 제직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2주간 남짓이면 주문

받은 시직(試織)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 공장마다 생산계획을 짜느라 바쁜 상

태이다. 

수주된 품종은 전보다도 더욱 세번수·고밀도화하고 있는데, 중국 등 해외

산지의 제직품질이 향상되는데 따라, 일본 내 공장에서 제직하게 될 품종이

나 품질도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스트레치(stretch)직물도 일반적인 원사나 

조직의 품종은 해외에서 생산하게 된다.  

이 직물은 텐션(tention)관리를 잠시라도 방심하면 즉각 사고가 생기는 고

난도(高難度) 직물이 대부분이다. 60수 3합연사로 밀도가 많은 가스·보일(gas 

voile : 약간 꼬임이 강한 세번수 면사를 사용한 평직물로서 가스로 소모

(singeing) 처리한 생지), 세번수 고밀도 이중직물이나 코트레인(cotelaine : 2올 

이상을 합연한 코드로 줄무늬를 낸 경·위단사로 평직 또는 능직의 부드러

운 머슬린), 또는 경사는 스트레치사, 위사는 컴팩트사로 짠 론(lawn), 컷·보

일과 같이 각양각색이다. 

돌아오는 봄·여름철 상품 생산은 오사카지구(大阪地區)로 제직이 몰려 



AJL(Air Jet Loom) 전자도비기가 300대를 웃돌고 있으며, 염색가공은 하마마

쓰(浜松)지구로 몰리는 경향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